
탐욕의 불길 속서 연꽃 피우다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이름은 식(軾)이

며, 동파거사(東坡居士)라고 불린다. 동생 소철

(蘇轍)과 비교해 대소(大蘇)라고도 불리며, 부친 

소순(蘇洵) 또한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당송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정치가이자, 뛰

어난 문인이다. 동파는 시와 글씨, 그림 등 다수 

작품을 남겼으며, 대표작으로 ‘적벽부(赤壁賦)’

가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 문단에서 

‘큰 별’이라 칭할 정도였다. 그는 좌담을 즐겨하

며 친근한 성격으로 문인들과 교류가 많았다. 

동파는 22세에 진사 급제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되었다. 이때 급진 정책인 신법(新法)을 주장한 

왕안석(1069~1076)과 반대파에 속했던 소동파는 

지방관으로 좌천되어 항주 지방관이 되었다. 이

외에도 동파는 정치적 당쟁에 휘말려 수여 번 좌

천을 당했는데, 10여년 간 지방에서 보내면서 문

학적으로도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계기였고, 불교

를 접하며 진리에 심취했다. 특히 그는 거주하는 

곳마다 선사들과 인연되어 선을 접했다. 

동파 스스로도 ‘오월(吳越) 지역에는 명승(名

僧)이 많은데, 전부가 나와 친한 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선사들과 교류가 많았다. 또한 그는 혜주

(惠州)에 있을 때, 영가나한원의 선사 혜성(惠誠)

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선승 10명의 벗이 있

는데, 도잠·유림·원조·수주·본각사의 일장

로·초명·중수·수흠·사의·문복·가구·청

순·법영 등’이라고 말했다. 동파는 10명의 선승

들에 대해 “행동은 준엄하면서 화통하고 글은 곱

고도 맑다. 지(志)와 행(行)이 수승하며, 교와 법

에 두루 통해 있다. 문장과 시·가사에 능하여 모

두가 붓을 들면 즉시 완성했는데, 한 글자도 다듬

어 고치지 않을 정도였다. 문자와 언어에도 깊이 

깨달아 이젠 붓으로 불사(佛事)를 하며, 더불어 

노니는 사람은 모두 한때의 명인들”이라고 하며,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외에도 동파가 가까이 지

냈던 선사가 100명이 넘었다. 

소동파에 대해 중국 선사들 사이에 여담으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동파거사는 

운문종 오조 사계(五祖師戒, 운문문언의 손자뻘 

제자)의 후신(後身)이라고 한다. 진위 여부를 떠

나 소동파가 그만큼 선과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

다. 한편 동파는 신심이 지극하여 영서(嶺西)로 

여행할 때, 아미타불을 그려 극락왕생의 증표로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동파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고기를 먹고 독송을 하니, 어떤 이가 

독송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내가 물로 양치

질을 하자, 그는 다시 말했다. ‘어찌 물 한사발

로 씻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부끄럽

습니다. 바르게 신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

니다(闍利會得)’라고 말했다.” 
- 〈동파지림(東坡志林)〉 권2 ‘송경첩(誦經帖)’

그러면 동파가 인연된 선사들과의 법거량을 보

자. 동파가 형남(荊南) 지방에 머물 때, 옥천(玉

泉) 호선사(皓禪師)의 기봉(機鋒)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다. 동파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으로 

선사를 찾아갔다.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성이 무엇입니까?”

“성은 칭(稱, 저울)이라 합니다. 천하의 장로

들을 다는 저울입니다.”

선사는 크게 할(喝)을 하고 말했다. 

“이 할은 몇 근인가?” -〈속전등록〉 권20 

 동파가 호선사의 할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선사에게 예를 표했다. 또 동파는 운문종 불인 요

원(佛印了元, 1020~1086)과는 도와 시를 나누는 

절친한 도반이었다. 동파가 황주(黄州)로 옮겨가 

살면서 여산(廬山) 귀종사(歸宗寺)에 머물던 불

인 요원 선사를 만났다. 어느 날, 소동파가 선사의 

방에 들어가니 의자가 한 개만 있었다. 선사가 말

했다. 

“오늘은 의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 미안하지

만 아무데나 앉으시지요.”

“의자가 없다면, 화상의 4대(四大) 육신을 선

상(禪床)으로 빌려주시지요?”

“산승이 문제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대관

에게 선상(의자)이 되어 주고, 맞히지 못하면 

대관께서 허리의 옥대를 끌러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파는 옥대를 풀어 탁자위에 올

려놓았다. 

“네, 스님 그렇게 하지요.” 

“대관이 산승의 4대 육신을 빌려 앉겠다고 

했는데, 그 4대란 본래 공(空)한 것이요, 5온이

란 있는 것도 아니거늘(非有) 대관은 공과 비

유, 어디에 앉겠습니까?” 

결국 소동파가 한 마디도 못하고, 선사에게 

탁자 위의 옥대를 주면서 말했다.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미혹한 제게 가르

침을 주십시오.” 

“일체 사량분별을 쉬고 또 쉬십시오.” 
-〈오등회원〉 권16

또 하루는 소동파가 요원 선사를 찾아갔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좌선을 하는데, 동파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좌선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소동파는 선사의 말에 의기양양해졌다. 이

번에는 선사가 동파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

가 보기에 내 자세는 어떠한가?”

“스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는 마치 한 무더기 

소의 똥 덩어리 같습니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동파거사에게 합장

했다. 동파는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낮에 선

사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어깨까지 으

쓱거렸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자기 자랑까지 늘

어지게 하였다. 여동생이 가만히 다 듣고 나서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오라버니는 선사에게 비참하게 패하

신 겁니다. 선사는 마음 속에 늘 부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오빠 같은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

님처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오빠는 늘 마음 속

에 탐욕스런 마음만 품고 있으니, 6근이 청정

한 선사를 보더라도 똥 덩어리로 본 것이네요.”  

 - 〈오등회원〉 권16

소동파는 동림 상총(東林常總, 1025~1091)의 

법맥을 받은 사람이다. 동림 상총은 임제종계 황

룡파인 황룡 혜남(1002~1069)의 제자이다. 소동

파와 상총과의 법거량을 보자. 소동파가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제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

을 제도해 주십시오.”

“거사님은 이제까지 어느 스님을 만나셨습니

까?”

“저는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스님들을 많이 만

났지만, 아직도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상총이 말했다. 

“거사님은 어찌 무정(無情) 설법은 들으려 하

지 않고, 유정(有情) 설법만을 청하십니까?”

소동파는 여러 선사들을 만났지만 ‘왜 무정설

법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는 상총의 말을 처음 

들었다. 무정이란 초목(草木) 등 정신세계가 없는 

중생을 말한다. 〈열반경〉에서는 “초목국토인 무

정물도 다 성불한다(草木國土 悉皆成佛)”고 하였

고, 〈아미타경〉에서는 “물새와 수목(樹木)은 설

법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선에서는 이렇게 말하

지만, 실제로 초목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

연과 동화(同和)된 마음자리를 말한다. 동파는 의

문을 품고 집으로 가는 길녘에 온 마음을 기울여 

선사가 던진 말을 참구하다가 마침 폭포 앞을 지

났다. 이때,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

닫고, 다음 오도송을 읊었다.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의 경치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신이로다. 

어젯밤 팔만사천게 미묘한 법문을 

후일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는

가!?  - 〈소식문집〉 

                                 

동파는 선사의 말(화두) 씨름하던 중, 시절인연

이 도래한 것이다. 이후에도 동파는 “버들은 푸르

고 꽃은 붉다” 등 있는 그대로의 선적(禪的) 경지

를 표현하였다. 깨달음의 경지는 신통을 부리거

나 저 멀리에 있는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바

로 삶속에서, 삶의 모습 그대로를 여실히 보는 것

이다. 〈보등록〉에서는 “산과 시냇물과 대지가 법

왕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상총이 말

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주

건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나 선사들의 깨달은 세계를 표현하

는 문구를 ‘실상(實相)’이라고 하는데, 곧 연기설

(緣起說)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이다. 동파는 인

생에 있어 정치적인 불운을 겪었지만, 선사들과의 

인연으로 수행의 높은 경지를 터득한 셈이다. 동

파는 탐욕의 불길 속에서 연꽃을 키운 선지식이

다. 동파의 쓸쓸함이 담긴 시 ‘우야숙정행원(雨夜

宿淨行院)’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짚신은 명리(名利)의 세계를 밟지 않고,/ 한 

잎사귀 가벼운 배, 망망한 물에 띄우네./ 침상 

마주하고 듣는 숲속의 밤 빗소리/ 등불도 비추

지 않는 쓸쓸한 고요함.” -〈소식시집〉 권42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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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성도 두보초당에 모셔진 소동파 조각상의 모습.

22세 진사 급제하나 좌천돼

지방 전전… 선사들과 인연

당대 100여 명 선사와 친분

선의 경지 문학으로 표현해

www.gmst.co.kr

홈페이지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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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➊ 연등표 출력

➋ 인등표 출력

➌ 위패출력

➍ 문자발송

➎ 기부금 영수증

➏ 사주팔자

➊ ➋ ➌

➍ ➎ ➏

프로그램 주요 기능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ㆍ세팅비 전액무료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민 중 의 술 의  특 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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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